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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4. 12.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2024. 12. 13. 김영호의원ㆍ강경숙의원ㆍ

최보윤의원 등 164인

나. 회부일자：2024년 12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12.18.)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2019년 9

2,958명에서 2024년 115,610명으로 24.3% 증가했다. 그러나 성적 위주

의 교육 방식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많은 특수교

육대상 학생들이 일반 학급에서 소외되거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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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경쟁 사회가 심화 될수록 성장기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는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대인관계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어

야 한다.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성장하며, 서로

의 차이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통합교육은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이다.

통합교육은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고 이는 학생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다. 통합된 교육환경

은 장애 학생에게는 더 나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비장애 학생에게

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상

호작용은 학생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미래 사회에서 더 나은 협

력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전체적인 사회 통합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통합교육은

그 해결의 시작이 될 것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일반 학급에서 적

절한 지원을 받는다면, 이들은 학습의 기회를 얻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적 관계 형성에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

생이 함께 학습하며 상호작용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

고, 사회적 기술 습득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통합교육은 점진적인 교육환경 개선도 가능하게 한다. 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시설을 개선하면, 이들



- 3 -

의 학습 동기와 성취도는 더욱 향상될 것이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

생을 위한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장애 학생을 위한 화장실 등 기본적

인 시설이 확충되면,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 구성원 모두를 위한

생활과 학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

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도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애 아동

이 분리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에 “(a) 당사국은 의료적 손상을 기반으로 한 접근으로 특수교육을 유

지하고 있고, 특수학교의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 분리된 특수교

육을 받고 있는 자폐성 장애아동, 심리사회적 장애아동 또는 중복 장

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아동의 수가 많음”, “(b) 점자, 수어 및 접근 가

능한 교수법으로 훈련된 교사와 지원인력의 수가 부족하고 통합교육

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역량에 대한 교사 훈련 수준이 불충

분함”, “(c)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은 교육부 지원

을 받지 못함”. 등을 지적했다.

통합교육은 단순히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통합을 넘어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통합교육을 통해 교육 구성원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갈등을 줄이며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갈 수 있다. 이는 궁극적

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사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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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통합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을 결의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강대훈)

1. 제안 취지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ㆍ장애정도

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함1).

최근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학생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2015년 6,806,411명이던 유ㆍ초ㆍ중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2024년

5,671,098명으로 1,135,313명(16.7%) 감소하였는데, 이에 비해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5년 8만 8,067명에서 2024년 11만 5,610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27,543명(31.3%)이 증가하였음.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

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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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대상자 수 및 배치 현황 >

연도 2015 2016 2020 2021 2022 2023 2024

특수교육대상자 
수 (명) 88,067 87,950 95,420 98,154 103,695 109,703 115,610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
지원센터

26,094
(29.6%)

25,961
(29.5%)

26,615
(27.9%)

27,288
(27.8%)

28,233
(27.2%)

29,236
(26.7%)

30,390
(26.3%)

일반학교
61,973
(70.4%)

71,989
(70.5%)

68,805
(72.1%)

70,866
(72.2%)

75,462
(72.8%)

80,467
(73.3%)

85,220
(73.7%)

자료: 교육부 제출 자료, 특수교육통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한편, 최근 특수교육대상자 중 일반학교에 배치되는 비율이 높아짐

에 따라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는 2024년 8만 5,220명으로

2015년 대비 23,247명이 증가하였고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중 일반학교

배치 학생의 비율은 2015년 70.4%에서 2024년 73.7%로 3.4%p 증가함.

구체적으로 2024년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8만 5,220명 중 특수

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은 6만 5,966명이며, 일반학급으로 배치된

학생은 1만 9,254명임.

< 특수교육대상자 수 및 배치 현황 >

(단위: 명)

구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학

생

수

장애영아 107 - - 363 470

유치원 905 5,803 2,038 - 8,746

초등학교 10,316 35,042 8,925 - 54,283

중학교 6,904 13,778 4,331 - 25,013

고등학교 6,895 11,185 3,960 - 22,040

전공과 4,900 158 - - 5,058

계 30,027 65,966 19,254 363 115,610

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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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육부 역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의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여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

2027)」을 발표하면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주요 추진

과제로 설정하였고, 2023ㆍ2024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통해 통합교

육 지원체계 개편과 교원 등의 통합교육 역량강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아울러, 제21대 국회에서도 통합교육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장애

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1조(통합교육)를 전문개정2)하여 개정조

항은 2025년 2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의안번호 제2126441호)

현 행 시 행 예 정

법률 제20351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통합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통합교육) ① 교육감은 특수교

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

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학습보조기

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

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

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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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4년 11월 법령상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

음에 따라 과중한 업무로 특수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

전히 통합교육을 위한 여건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

이 있음.

이에 동 결의안은 주문에서 밝힌 것과 같이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

을 위한 정책 개선을 도모하여 모든 학교 구성원이 차별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안정적

으로 교육과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려는 취

지로 발의된 것임.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

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

ㆍ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를 갖추어

야 한다.

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

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차별의 예

방, 교육과정의 조정, 제28조에 따른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ㆍ학습보조기

ㆍ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④ 일반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

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

ㆍ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를 갖추어

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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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검토의견

가. 통합 교육환경 조성 촉구(안 주문 제1호)

결의안 주문 제 1호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으며, 존중과 협력을 배울 수 있는 통합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촉구하고 있음.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함)」

에 따르면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가

족지원), 제24조(치료지원), 제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제27조(통학 지원) 등의 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

이 이루어지고 있음.

아울러, 시행예정인 「특수교육법」제21조는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

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

행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에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제2항),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

교의 장이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ㆍ학습

보조기ㆍ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통합계획을 수립ㆍ시

행하도록 하고 있는바(제3항),

통합교육을 위한 물리적 학습 환경 조성의 근거는 일정 수준 마련되

어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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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 결의안 주문에서 밝힌 것과 같이 특수교육대상자가 차별

없이 존중과 협력을 배울 수 있는 통합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물리적 지원과 더불어 장애 인식ㆍ공감 문화가 정착하고 장애학생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질적인 측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임.

나. 안정적인 교육 기반과 필요한 자원 확충 촉구(안 주문 제4호)

결의안 주문 제4호는 교사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 기반과 필요한 자원을 확충하도록 촉

구하고 있음.

「특수교육법」제27조제3항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

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3)에 따를 때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지역의 여건이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치기준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법령상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2명∼ 6명당 1명

이 배치되어야 함.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

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ㆍ산촌ㆍ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

원센터의 운영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

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ㆍ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

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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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4년 기준 특수교육교원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4.27

명으로 조사되어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인 4명을 초과하는

등 현실적 제약으로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 교원 현황 >

연도 2015 2016 2020 2021 2022 2023 2024

특수교육대상자
수(명)

88,067 87,950 95,420 98,154 103,695 109,703 115,610

특수교육교원수
(명)

18,339 18,772 22,145 23,494 24,962 25,599 27,084

교원 1인당학생
수

4.80 4.69 4.31 4.18 4.15 4.29 4.27

자료: 교육부 제출 자료, 특수교육통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또한, 「특수교육법」제28조제3항4) 및 법 시행령 제25조5)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이 제공되고 있으나,

2023년 기준 배치된 특수교육지원인력 1만 4,058명 중 약 34%에 달하

는 4,778명이 사회복무요원에 해당하여 지원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

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지원인력)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인력의 채용ㆍ배치 등 지원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원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③ 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

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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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결의안은 이와 같이 특수교육을 위한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여

건 속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 기반과 필요한 자원의 확충을 촉구

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유사한 취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원의 정신

건강 증진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통합교육 여

건 조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6)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다.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책 개선, 예산 지원,

비장애인 인식 개선 등 총체적인 노력 촉구(안 주문 제6호)

결의안 주문 제6호는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책

개선, 예산 지원, 비장애인 인식 개선 등 총체적인 노력에 동참하도록

촉구하고 있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제21대 국회가

「특수교육법」제21조를 전문개정하였고7), 교육부 역시「제6차 특수

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2023ㆍ2024년도 특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826호)

7) 검토의견 p.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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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육 운영계획을 통해 특수교육 지원 강화 정책을 구체화하는 등 노

력을 기울이고 있음.

한편, 예산 지원 측면에서 여전히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분

석보고서8)에 따르면 학력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특수교육 지원 예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학생 1인당 교육 예산과 학생 1인당 특수교육 예산 >

(단위: 억원, 만명, 만원, %, 배)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교육청 

총 교육예산
596,920 619,642 682,647 737,370 820,810 773,326 849,199 1,072,473 950,084 5.3

전체학생수 620 602 583 570 556 544 535 532 526 △1.8

학생1인당

교육예산(A)
963 1,029 1,171 1,294 1,476 1,422 1,587 2,016 1,806 7.2

교육청 

특수교육예산
21,795 23,236 26,048 27,205 29,295 30,725 31,221 32,372 36,197 5.8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8.8 8.7 8.9 9.0 9.2 9.5 9.8 10.3 10.9 2.5

학생 1인당

특수교육예산

(B)

2,475 2,642 2,915 2,997 3,151 3,220 3,181 3,122 3,300 3.2

B/A 2.6 2.6 2.5 2.3 2.1 2.3 2.0 1.5 1.8 -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ㆍ문화체육관광위원회)」, p.22.

8) 국회 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ㆍ문화체육관광위원회)」,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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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 따르면 교육청 특수교육예산과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

교육예산은 2015년 이후 꾸준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학생 1인당 교

육청 총 교육예산의 비율과 비교하면 2015년 2.6배에서 2019년 2.1배,

2023년 1.8배로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이에 국회 예산정

책처는 특수교육 부문에 대한 과소한 재정지원 우려를 제기한 바 있음.

정부와 국회는 동 결의안의 취지와 같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함

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ㆍ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지원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여야 할 것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심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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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주 문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입시 중심의 환경으로 인해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성적만을 목표로 하는 줄세우기식 교육은 학생들

이 다양하게 학습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학교가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기회를 상실케 한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한편,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꾸

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경쟁 위주의 입시 교육으로 인해 특수

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 받을 권리는 오히려 침해받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현실이

다. 주로 물리적 환경에 대한 논의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통합교육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많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일반 학급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통합교육의 기회를 잃고 있으며, 특수교사들

은 과중한 업무와 극한의 교육환경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분한

지원 없이 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은 교육의 질적

저하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모든 학교 구성원이 차별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통합교

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안정적으로 교육과 학습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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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에 공감

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으며, 존중과 협

력을 배울 수 있는 통합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2.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각

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맞춤형 수업을 지원한다.

3. 모든 학생의 자질과 특성을 존중하며, 다름과 차이를 편견 없이 수

용하고, 상호 배려할 수 있는 통합형 교육을 지향한다.

4. 교사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

적인 교육 기반과 필요한 자원을 확충한다.

5.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고, 장애인 학생이 지역사회 활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를 구축한다.

6.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책 개선, 예산 지원, 비장

애인 인식 개선 등 총체적인 노력에 동참한다.

7. 정부는 생애주기별 통합교육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 실행방

안과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16 -

제안이유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2019년

92,958명에서 2024년 115,610명으로 24.3% 증가했다. 그러나 성적 위주

의 교육 방식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많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일반 학급에서 소외되거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경쟁 사회가 심화 될수록 성장기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는 올

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대인관계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성장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

할 것이다. 통합교육은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이다.

통합교육은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고 이는 학생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다. 통합된 교육환경은

장애 학생에게는 더 나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비장애 학생에게는 다

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

은 학생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미래 사회에서 더 나은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전체적인 사회 통합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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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통합교육은

그 해결의 시작이 될 것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일반 학급에서 적절

한 지원을 받는다면, 이들은 학습의 기회를 얻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학습하며 상호작용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사회

적 기술 습득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통합교육은 점진적인 교육환경 개선도 가능하게 한다. 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시설을 개선하면, 이들

의 학습 동기와 성취도는 더욱 향상될 것이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

을 위한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장애 학생을 위한 화장실 등 기본적인

시설이 확충되면,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 구성원 모두를 위한 생활

과 학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도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애 아동

이 분리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환

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a) 당사국은 의료적 손상을 기반으로 한 접근으로 특수교육을 유지하

고 있고, 특수학교의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 분리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폐성 장애아동, 심리사회적 장애아동 또는 중복 장애아동

을 포함한 장애아동의 수가 많음”, “(b) 점자, 수어 및 접근 가능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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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으로 훈련된 교사와 지원인력의 수가 부족하고 통합교육을 촉진하

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역량에 대한 교사 훈련 수준이 불충분함”, “(c)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은 교육부 지원을 받지 못

함”. 등을 지적했다.

통합교육은 단순히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통합을 넘어 교사, 학

부모, 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통합교육을 통해 교육 구성원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

고, 갈등을 줄이며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갈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사회 통합을 촉

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통합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더 나

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을 결의한다.


